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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공공기관 취업 선배에게 직접 
듣는 취업 노하우”… 

한국기술교육대, 동문 초청 멘토링 행사
- 삼성전자·ASML·한전 등 36개 기업·기관 재직 동문 40여 명 참여

- 동문 창업 기업 7개 사 CEO 노하우 공유 및 창업 동아리 전시행사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는 28일(수) 교내 담헌실
학관 담헌홀과 1층 로비에서 ‘2026 하반기 졸업동문 초청 멘토링 & 창업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졸업 동문들이 
후배들에게 취업 경험과 직무 정보를 공유하고,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
에게 선배 창업가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ASML, 기아, LG에너지솔루션, 현대오토에버, 
LS일렉트릭 등 국내외 대기업 및 글로벌기업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
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중부발전과 같은 공공기관 등 총 36개 
기업·기관에 재직 중인 졸업 동문 40여 명이 멘토로 참여했다.

 ‘졸업동문 멘토링 상담관’에서는 재학생들이 관심 기업에 재직 중인 선배들과 
직접 만나 ▲기업 및 직무 소개 ▲채용 과정과 취업 준비 전략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입사 후 실무 경험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특히 온라인으로 접하기 어려운 기업의 실제 업무 환경과 직무별 요구 
역량 등을 현직 선배들에게 직접 들으며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올해 하반기 행사는 기존 취업 중심의 멘토링에서 창업 분야까지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담헌홀에 별도로 마련된 ‘창업 네트워킹관’에서는 써밋디자인, 인라이튼, 
레나소프트웨어, 슈퍼라이프 등 동문 창업 기업 7개 사의 CEO가 참여해 
재학생들 대상으로 창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충남콘텐츠
진흥원 등 충남도 내 3개 창업지원기관의 제도 안내 및 상담, AutoSafer 
등 4개 재학생 창업동아리의 창업 아이템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학생들은 선배 창업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창업 준비 과정과 사업화 경험, 
창업에 필요한 역량 등을 알아보고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유길상 총장과 주요 보직자, 학부(과)장 등은 이날 졸업 동문 멘토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후배들의 진로 설계를 위해 모교를 방문한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학과 동문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길상 총장은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졸업 동문들은 우리 
대학의 자랑이자 소중한 자산”이라며 “바쁜 일정에도 후배들을 위해 모교를 
찾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눠준 동문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배들의 경험과 조언이 후배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선후배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과 대학을 잇는 졸업동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선배와 
후배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기술교육대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4년 졸업생 기준 
취업률에서 82.8%를 기록하며 전국 4년제 대학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취업 
명문대학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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